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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GAM 팀은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양성 평등과 재정정책의 역할 

분석을 위해 젠더화된 거시경제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생산능력과잉, 

비자발적 실업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현실적인 구조와,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무급 돌봄 분야를 포함한다. 무급 돌봄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서 

가족 돌봄을 통해 노동력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본 브리프에서는 이 모델에 대한 개요와 정책 분석 예시를 소개한다.  

 

양성평등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설정과 예산편성을 위한 세부문 

모델을 설정하였다. 성평등은 여러 방면에서 거시경제적 성장과 

정상관관계를 가진다.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공공 지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생산성 증대, 일자리 질 향상,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장기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격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보여지듯이, 여성은 사회적 부문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제 분야에서는 소수자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본 

모형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양성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거시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 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 보육, 보건,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는 여

성의 무급 가족 돌봄을 감소시키며, 여

성이 유급 노동에 참여할 시간을 만들

어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킨다.  

 

-공공 사회부문의 임금 상승은 총생산

에 상당한 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

대된다. 공공 사회부문은 보다 노동집

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서의 임금 상승보다 더 큰 폭의 총생산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다.  

 

- 소득주도형 경제라면, 자본세를 높

이고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등의 진보적 변화가 총생산에 더 큰 양

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윤주도경제의 경우 이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총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POLICY HIGHLIGHTS 

http://research.american.edu/careworkeconomy/wp-content/uploads/sites/2/2019/07/Heintz-Folbre-Paper-formatted1.pdf


POLICY BRIEF | 20 – 01K 

www.careworkeconomy.org POLICY BRIEF | 20 – 01K 

 

 

Notes: Authors’ own calculations based on ILO (2018)’s Global Wage Database. Latest 
available observations are reported. Data for Brazil, Ecuador, Peru, Guatemala, and Uruguay 
are from 2014, data for the Dominican Republic are from 2015; data for Pakistan are from 
2016. 

 
 
 
 
 
 
 
 
 
 
 
 
 
 
 

1. GDP에 대한 사회적 지출 확대의 효과 –  

고용 증가 

사회부문의 고용을 창출하여 총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효과는 사회 

부문의 여성 고용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고용과 임금상승이 나머지 시장 경제의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 부문 

내에서의 수요 효과는 모호한데, 이는 공공 

사회부문 지출 확대가 가계의 사회적 지출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공공 사회지출의 확대는 모든 종류의 

공공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는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높이고, 부분적으로 

민간투자를 억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총생산 증가에 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두번째 효과가 더 크면, 

순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부문과 비사회부문 모두에서 가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며, 민간 투자 증가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생산과 고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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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부분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 또한 GDP 대비 공공 지출 확대를 

도래할 수 있다. 위 모형에 따르면, 앞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공 사회부문의 단기적 고용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브리프의 주요 목적은 공공 지출, 임금 변화, 그리고 성별 임금격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한 젠더화된 거시경제 모형을 소개함에 있다. 이 

모형은 경제 분석과 양성 평등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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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흥경제국의 여성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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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은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가 거시경제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 예시로 GDP 대비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모형에서 도출된 거시경제적 효과를 서술한다. 

참고: ILO (2018) 글로벌 임금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저자들이 도출한 값임. 국가별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음.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과테말라, 
우루과이: 2014년 , 도미니카 
공화국: 2015년, 파키스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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